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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8호 연중 제 20주일 2019. 08. 18.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 ․고등부),   5시(일반),   7시(청년)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 미사 전 15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면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교리 수업일  9월: 6일, 20일, 27일  
10월: 4일, 11일, 18일

예행 연습일 10월 19일(토) 오후 8시

☉ 추석(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안내

 ∙ 9월 13일(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돌아가신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은인들을 위하여
   합동 위령미사 예물 봉헌하실 분들은 9월 8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접수바랍니다.

종합교리 8월 23일(금)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예행연습 8월 24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 세례자와 대부모님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례 식 8월 2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구역주일 (8구역 주관)

∙ 일시: 8월 18일(오늘) 오전 11시 교중미사

∙ 구역주일에는 해당되는 구역에서 교중미사 때 미사 전례를 
   담당하고, 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 홀에서 친교의 장을
   마련하오니 구역 활성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유아세례 신청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9월 1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견진성사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 안내

∙ 대상: 중 1학년 이상, 세례(첫영성체까지)받은 모든 교우
∙ 견진교리 신청: 매 미사 후 성전 로비에서 접수(접수비: 1만원)
∙ 견진교리 일정: 9월 6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고 3 수험생 및 대입 입시생을 위한 직장인 100일 기도
∙ 2020년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100일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오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화~토 오후 7시 저녁 미사 후, 로사리오 카페
        (※월요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합니다.)
☉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가정 피정
∙ 아버지와 자녀가 기도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성가정 이루기 피정
∙ 대상: 아버지와 초·중·고 자녀 
∙ 일시: 9월 7일(토)~ 9월 8일(주일), 1박 2일 
∙ 장소: 경기도 용인 파티마의 성프란치스코 수녀원
∙ 주관: 자부회 (010-5430-5086 / 010-3813-2241)
☉ 8월 세례자 종합교리 및 예행연습 안내

☉ 제 7기 3단계 영성독서 지도사 과정 모집(8주간)

∙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독서를 적용한 사목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 일시: 9월 3일~ 매주 화요일 19시 30분~ 21시 30분
∙ 장소: 명동성당 교육관 304호
∙ 수강료: 10만원 (본당 신자 50% 지원)
∙ 주최 및 문의: 가톨릭 독서아카데미 (010-2433-8221)
☉ 작은 도서관 봉사자 모집
∙ 본당에 작은 도서관이 설립됨에 따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사무실 (02-3447-0750)
☉ 초등부 영어 뮤지컬 발표 공연
∙ 지난 한달간 영어 뮤지컬 방학 특강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발표회가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8월 24일(토) 오후 4시, 1층 프란치스코 홀
∙ 문의: 정 그라타 (010-4259-5608)
☉ 한국 천주교회사 학교 10기 모집 (13주간)

∙ 일시: 9월 20일(금)~12월 13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장소: 지하 성가정 방 // ∙ 회비: 3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 박 데레사 (010-3232-7452) 
☉ 성서 공부‘여정’모집
∙ 과정: 역사서Ⅰ, 루카·사도행전, 모세오경
∙ 문의: 김 마리비안네 (010-3212-2768)
☉ 청년 성서모임 그룹원 및 봉사자 모집 
∙ 과정: 창세기·탈출기·마르코복음·요한복음
∙ 첫모임: 9월 8일(주일) 오후 5시 미사 후
∙ 문의: 사무실 (02-3447-0750)
☉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엠마오와 산악회 공동 진행) ∙ 일시: 9월 7일(토) 오전 7시, 성당출발
 ∙ 주관: 본당 엠마오 동호회, 청담 산악회 (제 74차) 
 ∙ 준비물: 회비 4만원, 간편 복장 (※ 엠마오는 엠마오 스카프)
 ∙ 신청: 엠마오 (김 마르코 010-9216-1492)
         산악회 (김 스테파노 010-5263-6410)
☉ 세례식 축하 꽃다발 신청(8월 18일(오늘)까지 신청마감) 

 ∙ 문의: 김 요안나 (010-7979-0220)

  ∙ 8월 19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안영주 도미니카)
  ∙ 8월 20일(화): 해외선교 후원회 / 여성 성체조배회 
                  / 전례분과 
  ∙ 8월 23일(금): 해설단

모�임



청숫골 사랑방연중 제 20주일  2019. 08. 18.

     고해 성사 (Sacrament of penance)

고해 (고백) 성사
우리는 세례성사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죄에 대한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영혼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고해성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주님의 도움이 바로 고해성사이다.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시이다. 
죄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친다. 이기심·무관심·악의·비겁함과 같은 죄가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
다. 하느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기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반
면 죄의 용서는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며 그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
력할 것이다. 교회는 죄의 고백만을 강조하는 고백성사라는 말 대신 죄의 고백과 화해를 동시에 드러내는 고해성사
(告解聖事)라는 말로 바꾸었다. 이렇듯이 죄 고백의 궁극 목적은 ‘하느님과 이웃과의 화해’에 있다. 

고해성사의 대상이 되는 죄
죄는 우리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점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
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죄의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으니 하느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죄가 있고, 하느님의 
가벼운 꾸지람을 들을 정도의 죄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활에서 오는 죄, 즉 십계명을 어겨 하느
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를 대죄(大罪)라 하고, 이 밖에 일상적으로 짓는 사소한 죄를 소죄(小罪)라 한다.
소죄：일상적인 잘못을 가리키며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데, 이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죄를 용서받는다.
대죄：중대한 죄, 즉 대죄는 반드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고 가능한 그 죄의 내용과 횟수까지 고백하는 것이 좋다. 

고해성사의 다섯 가지 요소

1. 성찰：자신의 양심을 살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했는지 알아낸다. 지은 죄를 제대
로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

2. 통회：죄인들을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과 죄로 인해 상처받은 나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며 죄를 뉘우치고 통회한
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가 18,13)라고 했던 세리처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
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3. 결심：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결심한다.
4. 고백：사제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가능한 자세하게 고백해야 하며 지은 죄에 대해 극구 변명하

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5. 보속：사제의 충고를 듣고 정해 주는 기도나 선행을 실천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받은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보속을 행하고 사제가 준 훈화를 기억해야 한다.

고해성사 예식

1. 고해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고백을 시작한다.
2.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 “저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고해한 지 ○주, (혹은) ○달 되었습니다.’ (또는) ‘첫 고해입니다.’ ”
4. (죄 고백을 마치면)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5. (사제의 훈계와 보속 후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란
    사제의 사죄경이 끝나면)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 나와서 사제가 정해준 보속을 한다.

봉헌 예물 감사 헌금 (08/07 ~ 08/13)

연중 제19주일 12,948,650원 이 젬마 100,000원 오 레지나 100,000원
교무금 16,100,000원 정 요셉 100,000원 정 돈보스코 50,000원성소 후원금 ( 7 건) 81,000원

박 마리아 50,000원 한 아네스 100,000원교무금 납부 현황

총 세대수 4,133세대 이 세실리아 200,000원 하민지 1,000,000원
총 납부세대 1,303세대 김 프란치스코 100,000원 박 카타리나 100,000원지난주 납부세대 6세대

합계: 1,900,000원총 납부율(%) 31.5%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